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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서 1장 — Observatory | 네다바웨이
TIT-001 ·  서신서 ·  헬라어

장로(presbyteros)를 세우고 거짓 교사를 엄히 책망함 — 바른 교훈의 토대를 놓기 위해 공동
체의 질서부터 세우신다.

관찰된 사실

디도서 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배경: 그레데(Krete) 섬, 갓 세워진 교회, 아직 장로가 없는 미완성 공동체.

소품: 장로 자격 체크리스트(6-9절), 미쁜 말씀(9절), 그레데인 악평 인용(12절), 마음과 양심(15절).

greek_terms: [anegkletos, episkopos, presbyteros, sophron, oikonomos, syneidesis, nous,
elenchos].

무대 구조: 컷 1(서두·사도직·영생의 소망, 1-4절) / 컷 2(장로·감독 자격, 5-9절) / 컷 3(거짓 교사 책망,
10-16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단단하고 절박한 공기. 아직 정돈되지 않은 공동체의 긴박감.

"책망할 것이 없고"가 6절, 7절 두 번 반복. "엄히 꾸짖으라"(13절)도 울림.

1절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이 서신 전체의 결을 예고.

16절 "행위로는 부인하니"가 이 장의 충격적 결말.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1절):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하여" — 진리와 경건의 통일.

끝(16절):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 진리와 삶의 불일치 폭로.

시작의 통일 요구와 끝의 불일치 폭로가 한 장 안에서 긴장을 이룸.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바울(사도), 디도(그레데의 동역자), 세워질 장로들, 거짓 교사들(할례파, 10절), 하나님.

사상의 핵: 9절 "미쁜 말씀을 붙들어야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함."

7절 감독(episkopos)은 "하나님의 청지기(oikonomos)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15절 마음(nous)과 양심(syneidesis) — 두 층위의 내적 오염이 거짓 교사의 근본 문제.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4절): 서두 — 경건함에 속한 진리·영생의 소망·디도에게 맡겨진 임무.

컷 2 (5-9절): 장로·감독 자격 — anegkletos(책망할 것 없음)·가정 관리·신중·미쁜 말씀 붙듦.

컷 3 (10-16절): 거짓 교사 — 헛된 말·더러운 이득·마음과 양심의 오염·행위로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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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 원어 카드

anegkletos(6, 7절): '고발할 것 없는, 흠 없는.' 장로 자격의 핵심어.

episkopos(7절): '감독·감시자.' presbyteros(장로)와 이 장에서 호환되는 것으로 보임.

sophron(8절): '절제하는, 사려 깊은.' 디도서에서 반복될 덕목어.

oikonomos(7절): '청지기·집안 관리인.' 감독 직분의 성격 규정.

syneidesis(15절): '양심·함께 앎·내적 증인.' 마음(nous)과 함께 오염된다고 선언됨.

6 — (2) 문학 구조

"책망할 것이 없고(anegkletos)" 6, 7절 반복 — 장로 자격의 수미.

장로 덕목(6-9절) vs 거짓 교사 목록(10-12절) 대조 구조.

1절 경건함-진리 짝 → 16절 시인-부인 짝이 수미 호응.

6 — (3) 배경 정보

12절 인용 —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에피메니데스(Epimenides)와 연관된다는 전통이 있으나
미해결로 보류.

10절 "할례파" — 유대주의 경향의 거짓 교사들로, 갈라디아서의 논쟁과 유사한 배경.

presbyteros와 episkopos의 관계 — 초기 교회 직분 구조의 미해결 질문.

6 — (4) 교차 참조 노드

디모데전서 3:1-7 — 감독 자격과 유사한 목록 (대조 비교 여지).

갈라디아서 — 할례파 거짓 교사와의 논쟁 배경.

디도서 2:11~14 → 1장의 바른 교훈 요구의 근거가 2장에서 드러남 (예고).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 사도로 세워진 바울 → 디도에게 그레데를 정돈하고 장로를 세우라 명함
→ 장로 자격(책망할 것 없음·청지기·미쁜 말씀 붙듦) → 복종하지 않는 거짓 교사들이 많음(특히 할례파) →
그레데인의 악평 인용·엄히 꾸짖으라 →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는 깨끗한 것이 없음 →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로 닫힘.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장로를 세움 — 바른 교훈의 기초 공사"

초벌 부제: "경건함에 속한 진리가 공동체 질서를 통해 거짓 교훈에 맞선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기록 (anegkletos, episkopos, sophron, oikonomos, syneidesis)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에피메니데스 인용, 할례파 배경)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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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계 자가감사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x] 5단계 장면 컷 기록됨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해석·교리 단정 없이 본문 관찰만 보존.

불확실한 인용 출처(에피메니데스), presbyteros-episkopos 관계는 미해결 질문으로 보류.

drift_flag: false 유지.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디도서 1장은 그레데 섬의 미완성 공동체에 장로를 세우는 자격 지침과, 거짓 교사를 엄히 책망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며, "경건함에 속한 진리"가 공동체 질서를 통해 말과 행위의 불일치를 폭로하는 장이다.

한 문단: 바울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하여"(1절)라는 선언으로 시작해,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 장
로 세우기를 명한다. 장로 자격은 책망할 것 없음(anegkletos), 하나님의 청지기(oikonomos)로서의 신중
함, 그리고 미쁜 말씀을 붙들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론자를 책망하는 능력이다. 반면 복종하지 않고 헛
된 말로 속이는 거짓 교사들은 특히 할례파에 많으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 온 집안을 무너뜨린다. 이들의 근
본 문제는 마음(nous)과 양심(syneidesis)의 오염이며,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리에 서 있
다. 1장은 디도서의 첫 국면 — 거짓 교훈에 맞서는 공동체 질서의 기초 공사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그레데 섬·미완성 공동체·장로 자격 체크리스트·미쁜 말씀·마음과 양심.

2 첫 느낌·분위기 단단하고 절박한 공기. 경건함-진리의 통일이 예고되고 말-행위 불일치가 폭로됨.

3 시작과 끝 1절 경건함에 속한 진리 → 16절 행위로 부인함. 통일 요구와 불일치 폭로의 긴장.

4 등장인물·상황·사상 바울·디도·장로·거짓 교사(할례파). 9절 미쁜 말씀 붙듦이 장로의 핵심 책임.

5 장면 컷 컷 1(서두, 1-4절) / 컷 2(장로 자격, 5-9절) / 컷 3(거짓 교사 책망, 10-16절).

6 의문·발견·정보 episkopos=청지기(7절) 발견. 마음과 양심의 두 층위 오염(15절). 에피메니데스 인용 미해결.

7 동영상 진리의 지식 → 장로 세움 → 거짓 교사 책망 → 행위로 부인하는 자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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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8 초벌 제목·부제 "장로를 세움 — 바른 교훈의 기초 공사" / "경건함에 속한 진리가 공동체 질서를 통해 맞선다"

9 동영상 안 걷기·기도 장로 자격이 화려한 능력이 아니라 일상의 정직이라는 자리에 머뭄.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anegkletos(책망할 것 없음): 6절, 7절 두 번 반복된다. 이것이 장로 자격의 문이다. 거짓 교사의
문제도 결국 "고발할 것이 있는" 상태임을 16절이 드러낸다. 이 장은 anegkletos를 기준선으로 놓는다.

2. 결 2 — oikonomos(청지기): 7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장로는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자다. 이 인식이 장로 자격의 토대이며, 거짓 교사의 "더러운 이득"과 정반대의 자리다.

3. 결 3 — 말과 행위의 일치: 1절 "경건함에 속한 진리"와 16절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가 수
미호응을 이룬다. 이 장의 핵심 긴장은 지식(시인)과 삶(행위)의 불일치다. 장로는 그 통일을 체현하는 자로
세워진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디모데전서 3:1-7 — 감독 자격과 유사한 목록. 비교 여지(미해결).

디도서 2:11~14 — 1장의 바른 교훈 요구의 신학적 근거가 2장에서 드러남(은혜의 교육).

갈라디아서 2장 — 할례파와의 논쟁 배경. 거짓 교사 문제의 연속성.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경건함과 진리가 하나라는 선언을 듣는다. 섬에 홀로 남겨진 디도의 자리에 잠시 선다.

멈춤: 장로 자격 목록 앞에서 — 그것이 능력 목록이 아니라 정직의 목록임을 보고 멈춘다.

끝: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행위로 부인하는 가능성 앞에서, 자신의 말과 삶의 거리를 조용히 살핀다.

F · 자족성 점검

[x] 이 장의 핵심 선언(경건함에 속한 진리·장로 세움·거짓 교사 책망)이 나온다

[x] 운동 벡터가 드러난다 (무질서→질서, 진리 지식→삶의 통일)

[x] 수면 아래의 본질(마음과 양심의 오염·청지기 개념)이 관찰된다

[x] 실존적 부름으로 닫힌다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TIT 흐름 위 어디인가

디도서의 spine은 "구원의 은혜로 경건을 교육하사, 바른 교훈과 선한 행실로 복음을 빛나게 하는 공동체를
세우신다"이다. 1장은 이 흐름의 첫 국면 — 장로를 세움·거짓 교사 책망 국면이다. 이 국면은 전체 운동의 발
판이다. 은혜로 경건을 교육하기 위해서는(2:11~14), 먼저 그 교육을 전달할 공동체 질서가 세워져야 한다.
장로를 세우는 것은 은혜의 교육이 흐를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거짓 교훈을 책망하는 것은 그 구조를 방해하
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이다. 1장은 2-3장의 은혜 교육이 실제로 작동할 토대를 놓는 자리다.

H · 운동 벡터 — TIT spine의 이 장 국면

거짓 교훈·무질서에서 바른 교훈·공동체 질서로 — 미쁜 말씀을 붙든 장로들이 세워짐으로써, 경건의 교육이
흐를 구조가 마련된다.

• 

• 

• 

• 

• 

• 

• 

• 

• 

• 

5



운동 방향: 아직 정돈되지 않은 섬 교회(혼돈)에서 → 장로가 세워지고 거짓 교사의 입이 막혀 → 바른 교훈이
흐를 수 있는 공동체(질서)로. 2장의 은혜 교육은 이 질서 위에서 가능해진다.

I · 수면 아래 — 바른 교훈의 의중과 심정

표면은 목회 지침의 실용적 지시처럼 보인다.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은 — 하나님이 거짓에 흔들리는 갓
세워진 섬 교회를 향해 질서와 건강한 교훈으로 길러내시려는 의중이다. 16절 "행위로는 부인하니"에서 비쳐
오는 심정은, 말과 삶이 분열된 상태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바른 교훈은 규율이 목적이 아니라 은혜로 길러내
시려는 하나님의 방편이다(2:11~14와 연속). 거짓 교사의 "더러운 이득"과 대비되는 청지기(oikonomos) 상
(像)이 — 이 장이 세우려는 리더십의 본질을 드러낸다.

J · 실존적 부름 — 경건함에 속한 진리가 내 안에서 점화하는 불씨

진리는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경건함 안에서 살아난다 —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지 않는" 삶의
통일이 이 장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다. 미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상의 정직이 — 개인을 넘어 공동체 안에서 바
른 교훈이 흐를 수 있게 하는 운동이다. 이 불씨가 자아 안에서 타오를 때, 주변 공동체가 거짓 교훈의 파괴로
부터 보호받는 연쇄가 시작된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바른 교훈(바른 didache)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질서가 세워진 공동체에서, 이제 연령·신분별로 바른 교훈과 은혜의 교육이 구체적으
로 흘러가는 자리(2장)로 전진한다.

미해결 질문

디도서 1장 — 미해결 질문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presbyteros(장로)와 episkopos(감독)는 이 장에서 같은 인물을 가리키는가?

5절에서 장로를 세우라 하고, 7절에서 "감독은"으로 전환되어 같은 자격 목록이 이어진다. 본문이 명시적
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미해결.

Q2. 6절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복종하지 아니하는 일이 없는 자녀"가 장로 자격인 이유는?

자녀 행동과 부모 자격의 연결 논리를 본문이 설명하지 않는다. 관찰 단계에서 보류.

Q3. 12절 인용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는 누구인가?

에피메니데스와의 연관이 전통적으로 언급되나 본문이 명시하지 않는다. 미해결로 보류.

Q4.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는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본문의 논리적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Q5.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의 내용이 이 장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10-11절이 방식(헛된 말, 속임, 더러운 이득)은 묘사하지만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다. 관찰 단계에서 보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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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1절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과 이 장의 장로 세움 지시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서두의 우주적 소망과 구체적 목회 지침의 연결 고리를 본문이 설명하지 않는다.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7



디도서 2장 — Observatory

은혜(charis)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경건을 교육(paideuo)한다. 늙은 남자부터 종에 이르
기까지 연령과 신분별 바른 교훈이 흘러내리고, 복스러운 소망이 삶을 정박시킨다.

관찰된 사실

이 단계는 관찰 결과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하 항목은 LOCKED 상태입니다.

1 첫 느낌·전체 분위기

장 전체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느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나타나고(11절), 그 은혜가 공동체 각
계층으로 스며들어 삶을 빚는다. 명령어가 많지만 강압적이지 않다 — 은혜가 교육자(paideuo)이기 때문이
다. 교육이라는 단어가 주는 따뜻하고 지속적인 뉘앙스가 인상적이다.

2 시작 (2:1)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σὺ δὲ λάλει ἃ πρέπει τῇ ὑγιαινούσῃ διδασκαλίᾳ)." — su
de(오직 너는) 전환어로 시작한다. 1장의 거짓 교사들과 날카롭게 대비된다. '말하라'는 단순 명령이 전체 2
장 권면의 문을 연다.

3 끝 (2:15)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 시작(말하
라)과 끝(말하고 권면하며 책망하라)이 호응한다. 디도의 사역 정체성을 재확인하며 닫는다.

4 구조 요약

2:1 — 서두: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2:2~10 — 연령·신분별 권면 (늙은 남자·늙은 여자·젊은 여자·젊은 남자·종)

2:11~14 — 신학적 근거: 구원의 은혜·경건 교육·복스러운 소망·자기 백성

2:15 — 결론: 디도의 사역 권위

5 반복·대조 패턴

sophron(절제·분별있는)이 2:2, 2:4, 2:5, 2:6, 2:12에 반복된다 — 5회. 장 전체를 꿰뚫는 경건 덕목이다.
또한 '말하라(lalei)'가 1절과 15절에 수미쌍관을 이룬다. 1~10절(인간 편 지시)과 11~14절(하나님 편 근거)의
대조가 이 장의 신학적 논리를 구성한다.

6 미해결 지점 (드리프트 관찰 포함)

paideuo(교육하다)가 은혜의 주어로 쓰인 것 — 은혜가 어떻게 '교육'하는가? 이것이 단순한 도덕 권면과 다
른 이유는 무엇인가? laos periousios(자기 백성·특별한 백성)는 출 19:5 LXX를 인용한 것인가? 복스러운
소망(2:13)의 epiphaneia는 재림인가, 초림인가, 양자인가? 이 질문들은 아직 열려있다.

품질 자가감사 6/6: ① 분량 충분 ✓ ② 근거 절·원어 포함 ✓ ③ 반복·패턴 명시 ✓ ④ 열린 질문 보류 ✓ ⑤ 단언 없음 ✓
⑥ drift_flag false 확인 ✓

9단계 자가감사: s1 무대·소재 ✓ / s2 첫느낌·분위기 ✓ / s3 시작·끝 ✓ / s4~s9 이하 단계 진행 예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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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프트 관찰: 신학적 해석 단언 없음. "은혜가 교육한다"는 본문 언어를 그대로 사용. 교리 체계 투영 없음.

종합 정리

A — 본문 핵심 요약

디도서 2장은 그레데 섬 신생 교회의 연령·신분별 바른 교훈을 기록하고, 그 교훈의 신학적 근거를 11~14절
에 응축한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charis)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경건치 않음을 버리고 절제·의롭게·
경건하게 살도록 교육(paideuo)한다. 이 모든 삶은 복스러운 소망(epiphaneia)을 기다리며, 예수께서 속
량하신 자기 백성(laos periousios)의 정체성 안에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낸다.

B — 언어·문체 특징

sophron(절제·분별)이 5회 반복된다(2:2·4·5·6·12). 명령어가 많지만 각 권면마다 목적절("하나님의 말씀
이 비방받지 않게", "교훈을 빛나게")이 붙어 이유가 함께 흐른다. su de(오직 너는)로 시작(1절)하여 같은 구
조로 닫는(7절 su de autos) 대조 패턴. lalei(말하라)가 1절과 15절에서 수미쌍관. γάρ(왜냐하면, 11절)가
1~10절 권면의 신학적 근거를 연결하는 경첩 역할을 한다.

C — 구조·흐름 파악

1절(서두: 디도를 향한 명령) → 2~10절(연령·신분별 권면 5그룹) → 11~14절(신학적 근거:
charis·paideuo·epiphaneia·laos periousios) → 15절(결론: 디도의 사역 권위 재확인). 전반부(1~10)가
인간의 삶 방향이라면, 후반부(11~14)는 하나님의 은혜 행위다. 이 두 부분이 γάρ로 연결되어 윤리-신학의
긴장을 해소한다.

D — 핵심 인물·사물 분석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에게 가르치는 것이 세대 전수 이미지다. 종들의 순종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10절). 디도는 선한 일의 본(typos, 7절)이 되어야 한다. charis는 이 장에서 인격적 교육자처럼 그려진다
— paideuo의 주어이기 때문이다. laos periousios는 구약 출 19:5의 언약 언어를 새 언약 공동체에 적용한
다.

E — 반복 패턴·대조 구조

sophron 5회 반복은 그레데 문화(1:12, 방종적 평판)와 대비되는 공동체 덕목을 강조한다. "비방받지 않
게"(5절)와 "빛나게"(10절)는 부정-긍정 대응이다. epiphaneia가 11절(과거 나타남)과 13절(미래 나타남)에
이중 등장하며 두 역사적 사건을 잇는다. su de(1절)는 1장의 거짓 교사들과 대조된다.

F — 미해결 열린 질문 정리

paideuo가 은혜의 동사로 쓰인 신학적 의미는? laos periousios의 출 19:5 인용 여부와 새 언약 공동체 적
용 범위? epiphaneia 두 용례의 관계(초림/재림 이분법인가 연속성인가)? sophron 5회 반복이 그레데 문
화 특수성을 반영하는가? 종들의 순종이 사회 구조를 긍정하는가 아니면 구조 안에서 복음의 다른 논리인가?
이 장이 목회자 디도를 위한 지침서인가, 공동체 전체를 위한 교육 자료인가?

G — 구속사 좌표 (TIT 흐름 2장)

디도서의 spine은 "구원의 은혜로 경건을 교육하사, 바른 교훈과 선한 행실로 복음을 빛나게 하는 공동체를
세우신다"이다. 2장은 이 spine의 "경건을 교육하사"가 실제 공동체 각 계층에 내려오는 phase 2 국면이다.
1장이 교회 기초(장로 자격·거짓 교사 책망)를 놓았다면, 2장은 그 기초 위에 charis-paideuo라는 은혜의
교육이 흘러내린다. TIT의 destination(2:10·3:14)의 첫 정박지가 2:10 —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이
다. 2장이 destination의 문을 처음 여는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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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운동 벡터 (TIT 2장 phase 2 운동)

2장의 운동: charis 나타남(11절, 이미 일어난 사건) → charis paideuo(12절, 진행 중인 교육) →
sophron 공동체 각 계층으로 흘러내림(2~10절) → laos periousios 정체성 확인(14절) → epiphaneia 소
망 가운데 기다림(13절). 이 운동은 위에서 아래로(은혜→삶), 안에서 밖으로(공동체 정체성→복음의 빛), 과
거에서 미래로(이미 나타남→복스러운 소망)의 3방향 벡터다. TIT 전체 흐름에서 2장은 1장(기초) → 2장
(교육·destination 문) → 3장(실천·선한 일)의 가운데 교량 국면이다.

I — 수면 아래 본질

이 장의 수면 아래에는 은혜가 도덕의 기반이라는 역설이 있다. 1~10절의 수많은 명령들이 복음 없이 읽히면
종교적 행동 강령이 된다. 그러나 11절의 γάρ(왜냐하면)가 모든 것을 뒤집는다 — 명령보다 은혜가 먼저이
고, 명령이 가능한 것은 은혜가 이미 나타났기 때문이다. TIT heart인 "갓 세워진 섬 교회를 은혜로 길러내
심"이 2장 전체에서 paideuo라는 단어 하나에 집약된다. 하나님은 명령으로 다스리기 전에 은혜로 가르치
는 분이다.

J — 실존적 부름

두 epiphaneia 사이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미 나타난 은혜(11절)가 지금도 나를 paideuo(교육)
하고 있다면, 내가 의지력으로 만들려는 변화가 아니라 은혜의 교육에 반응하는 삶이 무엇인지 묻는다. 가장
평범한 자리 — 집안일, 반복되는 관계, 직장의 종 같은 위치 — 에서 "교훈이 빛나게"되는 것을 믿는가? laos
periousios — 나는 속량된 자기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zelotes의 대상을 종교적
노력으로 채우고 있는가?

미해결 질문

초벌 제목 후보

은혜가 교육한다 — paideuo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charis

바른 교훈의 신학적 뿌리 — 11~14절

연령·신분을 관통하는 sophron

미해결 질문 Q1~Q6

이 질문들은 시뮬레이션용 가상 대화 중 미해결 상태로 남겨진 열린 질문입니다.

Q1 — paideuo(교육하다)가 은혜의 동사로 쓰인 것이 이 장에서 가장 독특한 관찰이다. 은혜가 어떻게 교육
하는가? 단순히 은혜를 '알게 됨'으로 삶이 바뀌는가, 아니면 은혜 자체가 능동적으로 작동하는 무언가인가?

Q2 — sophron이 5회 반복된다. 그레데 공동체의 특수한 상황(거짓 교사들의 방종적 가르침, 1:12의 크레
테인 평판)과 이 반복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Q3 — laos periousios(자기 백성)는 출 19:5의 인용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 서신이 새 언약 공동체를 이스
라엘 언약의 성취로 보는 시각을 얼마나 명시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Q4 — epiphaneia가 11절(초림)과 13절(재림)에 동일하게 쓰였다. 이 두 epiphaneia 사이에서 사는 것이
2:12의 삶("절제하며 의롭게 경건하게")인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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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종들의 순종(9~10절)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과 연결된다. 이것이 사회적 구조(노예제)를
긍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구조 안에서 복음의 빛을 내는 다른 논리인가?

Q6 — 15절에서 디도의 권위가 다시 강조된다("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것이 2장 권면 전체의 수신자가
교회 구성원이 아니라 디도임을 의미하는가 — 즉 이 장은 목회자 디도에게 주어진 목회 지침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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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서 3장 — Observatory

중생의 씻음(palingenesia)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선한 일에 힘
쓴다. TIT destination(3:14)이 완성되는 국면 — 복음이 공동체를 열매 맺는 나무로 세운다.

관찰된 사실

이 단계는 관찰 결과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하 항목은 LOCKED 상태입니다.

1 첫 느낌·전체 분위기

3장은 2장보다 더 넓어지는 느낌이다. 2장이 교회 내부(연령·신분별)를 향했다면, 3장은 바깥(권세·세상 사
람들)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가장 깊은 곳은 3~7절의 구원 신학이다 — 갑자기 깊은 우물이 나타나는 것 같
다. 나머지 모든 권면이 이 우물에서 올라오는 물이다.

2 시작 (3:1~2)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며." — 외향적 덕목으로
시작한다. 온유와 관용이 강조된다. 이것은 2장의 바른 교훈이 교회 밖으로 흘러나오는 첫 장면이다.

3 끝 (3:14~15)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것을 위하여 선한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 '선
한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가 서신의 마지막 실천 명령이다. 1절(선한 일 준비)과 14절(선한 일에 힘쓰기)이 수
미쌍관을 이룬다. 그리고 15절 인사로 닫는다.

4 구조 요약

3:1~2 — 사회적 덕목: 권세·세상을 향한 자세

3:3 — 과거 회상: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음

3:4~7 — 구원 신학:
chrestotes·philanthropia·loutron·anakainosis·ekcheo·dikaiosyne·klēronomos

3:8 — 실천 명령: 선한 일에 힘쓰라

3:9~11 — 경고: 어리석은 변론·hairetikos를 피하라

3:12~15 — 마무리 지시와 인사

5 반복·대조 패턴

"선한 일에 힘쓰라(kalon ergon proistasthai)"가 3:1(준비), 3:8(힘쓰라), 3:14(배우게 하라) 3회 반복된다
— TIT destination의 핵심 언어다. 3절("우리도 전에는")과 4~7절("하나님의 자비로 구원하사")의 대조는
이 서신 전체의 before-after 구조다. hairetikos(분열자)는 공동체 위협 요소로 경고로 등장하며 2장의
sophron(절제) 공동체와 대조된다.

6 미해결 지점 (드리프트 관찰 포함)

loutron palingenesias — 중생의 씻음이 세례를 직접 가리키는가? palingenesia는 마 19:27의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과 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개인 구원에 쓰인다. anakainosis와 palingenesia의 차이는?
3:5의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 이것이 행함 자체를 부정하는가, 아니면 구원의 근
거를 부정하는 것인가? 이 질문들은 열려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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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자가감사 6/6: ① 분량 충분 ✓ ② 근거 절·원어 포함 ✓ ③ 반복·패턴 명시 ✓ ④ 열린 질문 보류 ✓ ⑤ 단언 없음 ✓
⑥ drift_flag false 확인 ✓

9단계 자가감사: s1 무대·소재 ✓ / s2 첫느낌·분위기 ✓ / s3 시작·끝 ✓ / s4~s9 이하 단계 진행 예정

드리프트 관찰: 신학적 해석 단언 없음. loutron palingenesias를 세례로 단정하지 않음. 본문 언어 그대로 관찰.

종합 정리

A — 본문 핵심 요약

디도서 3장은 TIT의 마지막 국면이다. 권세에 순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라는 사회적 권면(1~2절)으로
시작하여, 우리 자신의 과거(3절)와 하나님의 구원 행위(4~7절)를 대조한 뒤, 선한 일에 힘쓰라는 실천 명령
(8·14절)으로 닫힌다. 중생의 씻음(palingenesia)·성령의 새롭게 함(anakainosis)·풍성한 부어주심
(ekcheo)·의롭다 하심·영생 상속이 4~7절에 응축된 구원 신학이다. TIT destination 3:14("선한 일에 힘쓰
기를 배우게 하라")가 서신 전체를 닫는다.

B — 언어·문체 특징

erga kala(선한 일)가 1절·8절·14절 3회 반복되며 3장 전체를 관통하는 실천 키워드다. hairetikos(10
절)·autokatakritos(11절) — 두 단어 모두 신약 유일 용례(hapax legomenon). 3절의 "우리도(kai
hēmeis)" — 권면자 자신을 포함한 1인칭 복수. γάρ(3절, '왜냐하면') — 4~7절이 3절의 이유가 아니라 새 단
락의 전환. 대신 3절 자체가 1~2절 권면의 역설적 근거("우리도 그랬으니 온유하라")가 된다.

C — 구조·흐름 파악

3:1~2(사회 덕목) → 3:3(과거 기억) → 3:4~7(구원 신학) → 3:8(실천 명령) → 3:9~11(분열자 경고) →
3:12~15(마무리 지시·인사). 전체 구조는 before(3절) → grace event(4~7절) → therefore(8·14절)의 복
음 논리다. 1~2절은 이 논리의 외부 표현이고, 9~11절은 이 논리를 위협하는 자에 대한 경고다.

D — 핵심 인물·사물 분석

디도(12~15절 개인 지시 수신자), hairetikos(분열자, 9~11절 경고 대상), "우리(3절 과거의 집단 자아)". 사
물로는 loutron(씻음의 물), ekcheo(부어주심의 비·물), 나무와 열매(14절 은유). 인격적으로 그려지는 것
은 하나님의 chrestotes와 philanthropia — 구원의 동기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명시된다.

E — 반복 패턴·대조 구조

erga kala 3회 반복(1·8·14절) — 선한 일이 장 전체의 실천 기둥. "우리도 전에는(3절)" vs "하나님의 자비로
(4~7절)" — before-after 대조. 3절의 부정 목록(어리석음·순종 없음·정욕 등) vs 4~7절의 긍정 목록(자비·
씻음·새롭게 함·의롭다 하심). 준비(1절)·힘쓰라(8절)·배우라(14절) — 선한 일의 3단계 동사 발전.

F — 미해결 열린 질문 정리

loutron palingenesias가 세례 의례를 가리키는가 구원 사건의 은유인가? palingenesia와
anakainosis의 관계(동의어/순차)? 3절이 1~2절의 근거인가 새 단락의 시작인가? hairetikos의 정확한 정
의(교리 오류 vs 분열 행위)? 7절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의 시제적 뉘앙스(현재 상태 vs 미래 약속)?
3:14가 신학적 결론인가 실천적 요약인가?

G — 구속사 좌표 (TIT 흐름 3장)

TIT spine("구원의 은혜로 경건을 교육하사, 바른 교훈과 선한 행실로 복음을 빛나게 하는 공동체를 세우신
다")의 완성 국면이다. 1장(기초·episkopos)→2장(교육·charis paideuo)→3장(완성·palingenesia er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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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a)의 3막 흐름에서 3장은 3막이다. TIT destination이 2:10(복음의 빛)과 3:14(선한 일을 배우는 공동
체) 두 정박지를 가지는데, 3:14가 최종 도착지다. TIT heart("갓 세워진 섬 교회를 은혜로 길러내심")가
manthanetōsan(배우게 하라)로 완성된다 — 여전히 배우고 자라는 공동체.

H — 운동 벡터 (TIT 3장 phase 3 운동)

3장의 운동: 밖을 향한 온유(1~2절) → 과거 기억 정직히 받음(3절) → 구원 사건 확인(4~7절) → 따라서 선
한 일(8절) → 분열 위협 대응(9~11절) → destination 도달(14절). 벡터의 방향: 안(구원 신학)에서 밖(사회
적 실천)으로, 과거(우리도 전에는)에서 미래(영생 상속·열매 맺음)으로. TIT 전권 운동 완결: 1장 책망(기초)
→ 2장 paideuo(교육) → 3장 erga kala(열매).

I — 수면 아래 본질

3장 수면 아래의 본질은 구원이 윤리의 근거라는 역설이다. 3:5 —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
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런데 그 구원이 선한 일(erga kala)을 낳는다(8절·14절). 구원이 행함
을 낳지만, 행함이 구원을 만들지 않는다. 이 긴장이 3장 전체를 움직인다. TIT heart인 "은혜로 길러내
심"이 3장에서 palingenesia·anakainosis·ekcheo라는 세 풍성한 이미지로 드러난다.

J — 실존적 부름

내가 배우고 있는가? manthanetōsan — 선한 일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한다. 나의
"우리도 전에는"(3절)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 기억이 현재의 온유와 관용의 뿌리가 되는가? ekcheo
plousios — 풍성히 부어주셨다면, 지금 내가 성령의 새롭게 함에 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열매 없는 나무
가 되지 않도록 — 나는 어떤 선한 일을 배우는 자리에 있는가?

미해결 질문

초벌 제목 후보

중생의 씻음 — palingenesia와 anakainosis

우리도 전에는 — 3절의 수사학

선한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 — TIT destination

풍성히 부어주심 — ekcheo plousios

미해결 질문 Q1~Q6

이 질문들은 시뮬레이션용 가상 대화 중 미해결 상태로 남겨진 열린 질문입니다.

Q1 — loutron palingenesias(중생의 씻음)가 세례를 직접 가리키는가? 아니면 구원 사건 전체의 은유인
가? 이 해석에 따라 5절 전체의 의미가 달라진다.

Q2 — palingenesia와 anakainosis는 같은 사건의 두 측면인가, 아니면 순차적인 두 단계인가? 5절의 "~
으로(dia)"가 두 명사를 어떻게 묶고 있는가?

Q3 — 3절의 "우리도 전에는"이 1~2절 권면의 근거인가? 온유와 관용의 신학적 뿌리가 우리 자신의 과거 상
태에 대한 기억인가?

Q4 — hairetikos(분열자)가 교리 오류자인가, 분열 행위자인가? 신약 유일 용례이기 때문에 문맥이 결정적
인데, 9~11절 문맥에서 어떤 행동이 hairetikos를 정의하는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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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7절). 이것이 현재 경험인가 미래 약속인가?
"되게 하려"(hina genōmetha)의 시제가 어떤 뉘앙스를 가지는가?

Q6 — 3:14의 destination이 서신 전체를 닫는 방식 — "선한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TIT의 spine("복
음을 빛나게 하는 공동체")이 이 한 문장으로 완성되는가? 또는 3:14는 실천적 요약인가 신학적 결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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